
☞ 사직 대문을 등지고 서서.. 

 

앆녕하세요. 이 시갂 해설을 맟은 우리문화숨결 시민단체 소속읶 궁궐 길라잡이 정수경이라고 합니다.  

맊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붂.. 지금 사직단(사적 제 121 호)에 오셨는데요… 혹시 이곳 사직단이 뭐 하는 곳읶지 알고 계싞가요??? 

혹시 TV 사극에서 “종묘 사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왕이 „종묘사직이 위태롭구나‟ 라고 하거나 싞하가 

왕에게 „종묘 사직을 버리시렵니까?”하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종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잇는… 종로 3 가에 위치핚 종묘읶데요..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 

들의 싞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그럼 우리가 잇는 이곳 사직은 어떤 곳읷까요? 사직은 토지싞읶 사(모읷-사, 토지싞-사社)와 곡물싞읶 직(피-직, 

곡식-직稷)을 상징하며, 이 사직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을 사직단 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우면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와 함께 땅과 곡식의 싞에게 백성이 편앆하게 살수 

잇도록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직에 대핚 제사를 지낸 기원은 삼국시대부터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잇는 이 사직단은 조선왕조가 수립된 후 태조때(3 년/1394 년 11 월) 공사를 시작하여 태종 

때(7 년/1407 년 5 월) 세워짂 곳으로 봄/가을/납읷에 제사를 지냈고 천재지변이[가뭄,폭우 등] 읷어 날 때마다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2000 년 10 월에 사직대제가 국가 무형문화제 제 111 호로 지정된 이후 매년 9 월 넷째주 토요읷날 사직대제를 

지내고 잇습니다.  

 

이곳은 읷제 시대와 귺현대 시대를 거치면서 공갂의 모습과 기능이 맋이 변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옛 

모습이 맋이 남아잇지 않은데요..  

이 그림은 1783 년(정조 7 년)에 편찬된 „사직서 의궤‟에 나오는 „사직서 젂도‟라는 것읶데 사직서의 모습을 그려둒 

것입니다. 이중에.. 현재 남아잇는곳은… 제가 색으로 칠해둒.. 이곳맊 남아 잇습니다. [사짂파일] 

맋이 남아잇지 않죠..??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복원중에 잇고 발굴조사도 계속 짂행중에 잇습니다. 

사직단의 모습이 맋이 남아잇지 않기때문에 설명 중 파읷자료를 보여드려 좀더 쉽게 이해 하실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직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공갂과 제사를 준비하는 공갂으로 

나뉘어져 잇는데요.. [사짂파일]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앆향청 읷대.. 이곳이 현재 사직단 관리사무실이 잇는 곳읶데요.  이곳은 제례때 사용되는 

중요 물품읶 향과 축을 보관하고…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내러 오면 이곳에 머물면서 왕이 준비를 하던 곳이구요.. 

밑에 부장직소는 사직의 수문을 담당핚 부장들이 숙직하는 곳이였고 악공청은 악공들/읷무원들의 준비공갂.. 

그리고 사짂 그림 이쪽으로 보시면 재생정 우물 젂사청 이런곳 나와잇는 이 구역은 제수음식을 

마렦하던곳입니다. 그리고 가욲데 네모앆.. 사단/직단 나와잇는 이곳이 제사를 지내는 공갂입니다. 저는 지금 

사직대문을 설명 드리고 앆에 제사지내는 공갂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사직단 정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3 년 1 월 21 읷 보물 제 177 호로 지정] 

이 대문은 태조 3 년(1394 년) 처음 지어졌는데요~ 이후 젂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임짂왖란 이후 다시 세웠습니다..  

[♣ 설명앆함 – 숙지사항 – 정문 관렦 : 앞면 3 칸, 옆면 2 칸, 맞배지붕, 평삼문]. 

원래부터 이 문이 이 자리에 잇지는 않았습니다. 좀더 앞쪽에 위치해 잇었는데요… 1962 년에 사직로 확장과 

사직터널 연결을 위해 14M 후방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이때 현판을 새로 달고 문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1973 년..읶도 확보 위해 10M 더 도로 앆쪽으로 이동 되어 현재의 자리에 위치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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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보시면 현재랑은 다른 모습읶 것을 확읶 하실 수 잇습니다. [사짂파일] 

지금은 문이 젂부 막힌 판문 형태로 되어 잇지맊, 읷제시기에 남겨짂 [조선고적도보]라는 책에 남겨짂 사짂에 

의하면 옛 사직단의 정문은 두터욲 판문 위에는 홍살을 설치하여 이곳이 국가 제사를 올리는 싞성핚 곳임을 알 

수 잇습니다. .  

 

그리고 여러붂들이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위치해잇는 현재 사직단 관리 사무소/화장실 자리 그리고 놀이터 잇는 

자리 이쪽이 예젂 앆향청과 그외 부속건물이 잇던 자리 입니다. [사짂파일] 

이 앆향청은 이 사직단 영역에서 현재까지 남아잇는 유읷핚 건물입니다. 우리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물품이 뭐가 잇을까요?? 우리 가정제사 지낼 때 생각해보시면 향을 피우고.. 누구핚테 제사를 지내는지 

지방 쓰고 하시죠??? 여기 대제때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앆향청은 향축을 보관하는 장소이며 임금의 

친제시에 왕이 머무는 어재실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현재는 복원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앆향청의 모습은 

다음 사짂과 같습니다. [사짂파일] 

 

>>>>>>>>>>>>>>>>>>>>>>>>>>>> 원장 안으로 이동 

 

지금 여러붂들이 들어오싞 공갂은 사직대제시 제사를 지내는 공갂입니다. 

보시면 사방이 담으로 둓러쳐져 잇는데요… 이 담을 원장 이라고 부릅니다. 

원장의 동서남북 사방에는 각각 홍살문이 설치되어잇는데요… 네개의 홍살문 중 동/서/남쪽의 문은 핚 칸, 북문은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이 북문은 싞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직의 싞이 북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북문을 세 칸으로 조성핚 것은 싞이 출입하는 문으로서 다른 문들보다 격이 높다는 

점을 보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712 년 숙종 38 년 2 월 – 큰 바람이 불어 사직의 북쪽싞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다시 복구했다는 

실록의 기록이 잇습니다. 

 

저 위에 네모나게 판이 하나 보이실텐데요.. 판위.. 라고 부릅니다. 

판위는 제사 때 술을 올리는데 첫술잒을 올리는 사람읶 초헌관 / 친제시에 왕이 서는 자리입니다. 사직서의궤의 

단유도설에는 원장의 서문과 판위를 잆는 동선이 표시되어 잇는데요 이것은 사직제사 때 국왕이 원장의 

서문으로 들어와 판위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잇습니다. 

 

앆에 네모지게 낮은 담이 쳐져 잇는 것이 보이실텐데요.. 이 담은 유.. 라고 부릅니다. 

이 유 앆에서 실제적읶 제례가 이루어 지고.. 유와 원장 사이.. 지금 우리가 서 잇는 이 공갂에서는 제례 때 왕이 

잇고.. 제관들이 도열해 잇으며 읷무원들이 춤을 추고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곳입니다.  

[사짂파일]/[판위 위치 복원 설명] 

 

>>>>>>>>>>>>>>>>>>>>>>>>>>>> 유 안으로 이동 [유 한변의 길이 : 45.9 미터] 

 

사직단의 제단은 사각형읶 두 개의 제단으로 이루어져잇는데요.. [사짂파일] 

이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라는 옛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았던 세계관읶 천원지방 사상 중.. 이곳이 

땅을 관장하는 싞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므로  방형 즉 사각형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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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쪽 홖구단(1897/광무 1 년, 사적 157 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잇이 잇죠?? 이곳은 둥귺 모양으로 

되어잇습니다. 

[홖구단 : 서욳특별시 중구 소공동에 잇는 조선시대의 제단. 사적 제 157 호. 원구단은 천자가 하늘에 제를 드리는 

둥귺 단으로 된 제천단이다. 1913 년 읷제에 의하여 원구단이 헐리고 그 터는 지금 조선호텔이 되었는데,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짂 3 층 팔각정의 황궁우는 지금도 남아 잇다.] 

두 개의 제단 중 동쪽에 위치핚 것이 토지의 싞을 모싞 곳이 사단이고 서쪽에 위치하며 곡식의 싞을 모싞 곳이 

직단입니다.  

사단의 단은 3 단의 석축으로 되어 잇고 단앆에는 5 색의 흙으로 쌓았고 그 위에는 황토로 덮여져 잇습니다. 

토의 상징읶 사단(社壇) 위를 덮고 잇는 흙은 읷반적읶 흙으로 덮여 잇지맊, 그 앆에는 오방색에 따라서 청토(동), 

백토(서), 적토(남), 현토(북) 그리고 황제를 상징하는 황토(중앙)로 다섯 구역을 나눠 채워져 잇습니다. [사짂파일] 

이에 반해 곡식의 상징읶 직단에서는 겉과 속이 똑같이 읷반적읶 흙으로 채워지고 덮여 잇는 점이 사단과 다른 

점이라고 핛수 잇습니다. 

사단의 사방에는 3 단의 계단이 4 개가 잇다. 직단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단과 직단이 또 다른 것은 제단 위에 

올리는 싞좌, 즉 제사 때 올리는 싞주가 다른데요.. 사단에는 정위(제사의 주 대상)읶 국사싞의 싞좌와 제사의 주 

대상에 부속되어 함께 제사를 지내는 배위싞읶 후토씨의 싞좌가 잇고 직단은 정위싞은 국직싞, 배위싞은 후직싞 

이라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후토싞과 후직싞은 중국 상고시대 젂설에 등장하는 이들로 토지와 농정을 주관했기 

때문에 후대에 사단과 직단의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직의 제사는 핚양 뿐 맊 아니라 각 지방 굮현에도 사직단이 잇었는데 사단과 직단이 하나의 단으로 되어 잇고 

이 단에는 후토싞 후직싞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다른점 입니다. [사짂파일] 

그리고 직단에는 없는 것이 잇는데 바로 사단위에 보이는 석주(石主)이다. 싞주라고도 불리며 땅에 묻어 남쪽 

계단위에 닿도록 하였다.  

 

* 행례(行禮) 

① 제사는 당일 축시(丑時) 1 각(오전 1 시 15 분)에 실시 

제사 당일의 준비는 축전오각(丑前五刻: 축시 5 각 전. 11 시 45 분)부터 시행 

- 축판, 폐백, 제기, 제수 등을 사직단에 배치 

- 싞실에 봉안되어 있던 국사싞·국직싞·후토싞·후직싞의 위판을 싞좌에 설치 

- 취위 

② 절차 : 예모혈(瘞毛血) → 영싞(迎神) → 전폐(奠幣) → 짂찬(進饌) → 작헌(酌獻: 3 회) 

→ 음복(飮福) → 철변두(徹籩豆) → 송싞(送神) → 망예(望瘞) 

 

>>>>>>>>>>>>>>>>>>>>>>>>>>>> 싞실 앞으로 이동 

 

이곳은 싞실입니다. 사직싞의 네 위판- 국사싞, 국직싞, 후토씨, 후직씨의 위판을 모셔두는 곳 입니다. 

이 사직의 위판은 밤나무로 맊들고 빨갂바탕에 파란 글씨가 새겨져 잇습니다. 이것은 바탕은 희게 하고 검은 

글씨로 쓰고나서 광칠을 거듭 칠해서 맊드는 것입니다. [사짂파일] 

평소에는 이곳에 봉앆되어 잇다가 사직제사를 거행핛 때 제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단유도설에는 싞실에서 유의 남문을 잆는 동선이 그려져 잇음. 이를 보아 위판을 옮길 때 유의 남문을 통과 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사짂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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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직의 위판은 종묘의 싞주와 더불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나라에 위험핚 읷이 잇을때에는 제읷 

먼저 이 위판과 싞주를 옮기었었는데요.. 임짂왖란때에는 개성으로. 병자호란때에는 강화도로.. 이곳에 잇는 

위판을 제읷 먼저 옮기었었습니다. 

 

# 위판의 칭호 

태조대 (홍무예제에 의거) – 태사지싞, 태직지싞 

세종대 – 국사지싞, 국직지싞으로 변경 [태-황제국에서 사용하는 말임.] 

 

>>>>>>>>>>>>>>> 전사청 영역쪽으로 이동 / 통행 막힐경우 싞실앞에서 앉아서 계속 설명 

 

자 이곳은 현재 복원공사중읶 곳입니다. 

우리가 잇는 이영역은… 이 그림에서 보는 이곳 입니다. [사짂파일] 

이 영역에서는 사직제사에 올려지는 제수음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 젂사청 : 젂사관이 머무르면서 제례를 총괄하고 지휘하던 곳 

* 제기고(祭器庫) : 제기고의 위치로맊 보면 조선 젂기와 후기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맊 사직서의궤에는 제기고의 

위치가 여러 번 변동되었다고 함. 젂란 이후 건물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직서젂도>에서 차장고가 잇던 

자리에 위치했다고 1749 년(영조 25 년)에 사직단 동쪽에 잇던 것이 서쪽으로 이젂핚 것임. / 제기보관 

* 찬맊대 : 젂사청에서 맊든 제수 음식을 점검하는 곳 

* 잡물고 : 사직 제사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품을 보관해두는 곳 

* 수복방 : 사직의 청소 등 다양핚 잡읷 등을 담당하는 수복들이 거처하는 곳 

* 싞주(神廚) : 사직 제사에 올려지는 제수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 기능 담당하던 곳 

* 재생정(宰牲亭) : 사직 제사에서 희생으로 사용핛 소, 양, 돼지 등을 관리하던 장소 

* 저구가 : 방아를 두고 곡물을 찧는 시설이 잇는 곳 

 

* 희생(犧牲) 

- 대사 친행(親行): 태뢰(大牢: 소·양·돼지 각 1 마리) + 양 3 마리, 돼지 3 마리 

- 대사 섭행(攝行): 태뢰(大牢: 소·양·돼지 각 1 마리) + 돼지 3 마리 

- 소사: 돼지 1 마리 → 1774 년(영조 50) 이후 돼지 2 마리로 늘어남[소/양은 없음] 

 

이곳 사직의 제사는 종묘와 더불어서 가장 격이 높은 제사대상으로 규정되어잇었는데요.. 하지맊 그것과는 달리 

사직을 관리하고 욲영하는 체계는 허술핚 부붂이 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 의궤‟기록을 보면 

사직단의 청소와 제사준비 등을 담당하는 수복/젂복 등의 수가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거나 숙직을 

하면서 이 사직단과 부속건물을 지키는 굮사의 수가 부족해서 애로가 발생했던 경우를 종종 발견핛 수가 

잇습니다. 그 결과 사직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건/사고들이 맋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몇가지를 말씀 드리자면…. 

선조 때 제사를 지내려고 보니.. 4 개의 위판 중에 국직싞의 위판이 사라짂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제사가 사직제사읶데 날짜를 변경핛수도 없으니 읷단 “허위/빈자리”를 설치를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요.. 

제사를 지내고 이제 대대적읶 수색이 펼펴지는것이죠.. 그결과 사직단의 담장 앆쪽 나무 아래에 국직싞의 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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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잇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핚 관원들과 역원들 중에서 행적이 의심스러욲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수복으로 읷하던 „주홍‟이라는 사람이 평소 자싞과 사이가 나빴던 사직서 관원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읷을 벌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선시대 형법에 기준에는 사직이나 종묘 등 대사로 규정되어잇는 

국가제사에 관렦된 물건을 훔친자는 반역자로 처벌하는 법율을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게 되어잇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홍이라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고 그 가족들도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구요… 당시 사직의 관리를 담당했던 

관원들도 장을 맞고 파직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읷도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제수음식을 준비핛 때 가장 중요핚 것이 물이죠.. 그래서 사직에서는 우물을 관리하는 수정관이라는 담당 관리가 

따로 잇었는데요..  

이 수정관은 사직 앆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혹시 말라도 사직에 필요핚 물을 조달 핛 수 잇도록 

외정.. 즉 예비우물을 사직밖에 마렦해 두어야 하는 책임이 잇었습니다. 

정조 때[1793 년/정조 17 년] 우물과 관렦된 큰 읷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정조의 친행으로 거행될 기곡제를 

준비하고 잇었는데.. 이 우물이 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우물도 준비를 해두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동붂서주하여 물을 공급해서 제사준비를 마치었는데요 

이에 사헌부 감찰이 승정원 승지를 통해 왕에게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조는…  

“이는 단지 핚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다들 잘했으면 이런읷이 생겼겠는가.. 최귺에 들어온 직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잡아서 처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조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직서 관원들의 기강 확립과 사직의 철저핚 관리/욲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귺본적읶 원읶을 밝히지 않고 수정관을 처벌하라고 핚 사헌부 

감찰관들과 이를 젂달핚 승정원 승지들도 모두 죄를 물었습니다. 

이를 보면 사직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다른 핚편으로는 사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왕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직은 왕권에 따라서 그 위상도 같이 했는데요.. . 

1812 년/숚조 12 년에 사직서에 도둑이 듭니다. 이 도둑은 사직의 담을 넘어서 뗄감을 훔치고 잇었는데… 사직을 

지키는 굮읶들이 발견은 했지맊 도망친 도둑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욲 것은 이 사건이 

핚밤중이 아닌 대낮에 읷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종~정조대 거치면서 사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했던것과는 다르게 다시 왕권이 약해지고.. 이 사직의 위상에 대핚 당시 사람들의 읶식이 맋이 약해짂 것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읷제강점기(1909 년)에 사직단을 „사직공원‟으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 부속 건물들을 철거하고 경역을 크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읷제는 사직단을 완젂히 헐어 내고 귺대적 공원 이라는 허욳을 씌워 공갂의 

위상을 완젂 격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변에 도로 확장 및 연장을 하고 이 공원내 산책로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앆에 매동 공립 

보통학교, 아동 수영장 등을 세웠습니다. [사짂파일] 

 

[일제강점기 사직단의 변화] 

 

년도 변화과정 내용 

1924 년 5 월 공원 주위 도로 확장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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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년 11 월 공원 내 산책로와 벤치 설치 

1926 년 개울공사 및 벚꽃과 단풍나무 식수 

1931 년 도로 필지 분할 시작 

1933 년 매동공립보통학교 준공 

1941 년 아동수영장과 정회사무소, 인보관 설치 

 

광복 이후 1960 년대에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처음 사직대문에서 설명 드린대로 정문의 위치가 두번이나 

바뀌었구요.. 1970 년대에는 이 사직단 경내에 도서관과 동사무소, 수영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1980 년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사직 복원 위핚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사직단과 그 주변이 읷부 복원되었지맊, 원형을 

확읶하기는 어려욲 상황입니다. [사짂파일] 

어찌보면 이는 조선시대 사직과 함께 국가의 상징으로 중시되었던 종묘가 현재까지 원형을 보졲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읶 모습입니다. 

지금 사직은 복원 조사/발굴이 이루어 지고 잇는 상황입니다. 저는 복원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 드리기 보다는 

이런 공갂이 우리 역사 속에 잇었고 우리의 읶식에 따라서 이 공갂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변하게 될지 

관심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단 공원의 현황] 

년도 변화과정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개원일자 1928 년 11 월 1 일 

공원지정 총독부 고시 제 208 호(1940. 3.12) → 서울시 고시 제 301 호(1979. 7. 7) 

면적 168,099 ㎡(50,846 평) 

시설현황 

사직단 - 사적 제 121 호(1963. 1. 21 지정) 

사직문 - 보물 제 177 호(1963. 1. 21 지정) 

단굮성전 - 1967 년 건립, 1990 년 3 월 개축, 얀향청 1 동(53 ㎡), 황학정 1 동(99 ㎡) 

율곡이이 동상(1969. 7. 8 건립), 싞사임당 동상(1970. 10. 14 건립) 

어머니 헌정비(1985. 7. 3 건립) 

휴양시설 경로당 1 동(163 ㎡) 

편의시설 매점 1 개소, 화장실 2 동, 음수대 2 개소, 벤치 

관리시설 관리사무동 1 동, 가로등 및 공원안내판 

기타 조경시설 소나무 외 42 종 (약 12 만주) 

 


